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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상시나리오>

왜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던 것일까?

김 혜 선 사무국장

21세기! 첨단과학의 시대에 과로사와 영양부족, 질병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50세로 줄었다,

미래씨의 주름진 눈가에 굵은 눈물이 홀러내린다. 추운 겨울을 온기없어

보낸 방바닥 냉기는 늙은이의 등골을 휘감는다. 둘째 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둘째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

정규직과 임시직비율이 20:80으로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든 상황에서 둘째 딸은

언니가 특별관리 상자(보훈대상자처럼)인 덕분에 다행히 정부기관에 정규직

끝자리 하나를 어렵게 얻을 수 있었다. 결혼 전까지라는 단서가 붙어서.

보통 일반사무직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일하고

연장까지 하는 날은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일한다. 둘째 딸도 10시간 넘게

직장에서 일하고, 그것만으로는 생활어 되지 않아 밤에 아르바이트를

따로 하고 있다.

환경파괴 정도가 바닥을 치고, 지속적인 유전자조작식품섭취로 인한

호르몬 변형,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여성 중

가임능력을 가진 사람이 10%로 급격히 감소했다. 여성은 첫 월경을 시작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여성의 신체 이곳저곳을

검사한 후 - 유일하게 국가에서 무료로 진료해주는 경우다 - 에 건강한 난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가 재생산부에 등록되어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 특별관리대상자가 된 큰 딸은 한 달에 한번 휴가를 받아 나올 뿐

35세가 되기 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다. 큰 딸의 인생은 먹는 것파

사생활을 통제 당하며 국가의 재생산을 위해 바쳐야만 하는 것이다☞

1999년 그 때, 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던 한미 . 한일투자협정을 저지해낼 수

있었다면.☞ 여성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임신테스트률

받아야하고, 생리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리대까지 꺼내보여야 했던 때.

여성들이 짤려나가고 실업자들이 넘쳐날 때, 그래도 그 때는 가슴속에 분노가

살 아 있 었 다.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소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이라도 피해보려고,

때로는 혼자서만 고민하다 좌절하고,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살아보겠다고

그 싸움을 외면했다. 미래쩌도 그랬다. 더 이상 불러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신은 움츠러들고 있었다. 왜 바보같이 자본가에게 꾸준히 기대를 한 것일까?


